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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시정혁신단, KBS 수신료 인천 환원관련 현황 등 논의
- 3.10일 전체회의서 지역방송국 설립, 지역뉴스 40분 편성 요구 등 토의 -

(KBS 수신료 납부액 전국 3번째임에도 지역방송국 부재, 인천 뉴스 편성·보도 

부족으로 인천시민의 지역적 권익 대변의 어려움 등 문제점 집중 논의)

KBS 수신료의 인천 환원과 더불어 인천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방송국 

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시정 자문기구인 ‘인천시 시정혁신단’(단장 

이상범)이 1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KBS 수신료 인천환원과 관

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

졌다고 밝혔다.   

앞서 지난해 7월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된   

‘시정혁신준비단’은 민선7기 정책·사업들에 대한 분석·평가를   

통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해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는데, 그 

중 하나가 ‘KBS 수신료 인천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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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은 한국방송공사(이하, KBS)에 납부하는 수신료가 경기도와 서울에 

이어 전국 세 번째*이고,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음에도   

불구하고,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**이 없는 지역이다. 

* ‘21년 수신료 수입액 총액(6,863억원)중, 경기(1,452억원), 서울(1,161억원), 인천(595억원)

** KBS 지역방송국 현황 : 9개 방송총국(부산,창원,대구,광주,전주,제주,대전,청주,춘천),

9개 지역국(울산,진주,포항,안동,목포,순천,충주,강릉,원주), 경인방송센터(수원시 소재)

KBS가 2018년 말 지역방송 경쟁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저녁 7시 뉴스 

시간대 전체를 지역총국이 직접 제작·편성토록 하는‘〈뉴스7〉지역화 

방안’을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, 지역방송국이 없는 인천은 더욱더 

KBS 뉴스 소외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.

지상파TV 방송국 부재로 인해 인천 지역뉴스 편성·보도가 부족해 민

생 정책안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

기회가 적어지게 되고, 결국에는 인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

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 시정혁신단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

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. 

이상범 시 시정혁신단장은 “인천은 단순히 KBS 수신료 납부총액만 전

국 세 번째인 것이 아니라, 특·광역시 인구수 대비 1인당 수신료 납부

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지역방송국이 없어 지역 

뉴스의 불균형·불공정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”고 밝히며, “더 

이상 인천시민의 알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KBS 수신료 인천 환원, 

KBS 인천방송국 설립, 지역뉴스 40분 편성 등에 대한 범시민 운동이 필

요하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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